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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특별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원고들은 S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도 특별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S회사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이 반영된 퇴직금 및 2018년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S회사를 대리하여,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은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며, S회사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협약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성과급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정해진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합리성,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